B4839             기내에서 본 일본인 승객들            18-07-24

저의 제자들 중에는 일본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모두다가 총명한 학생들이 아니었지만 한결 같이 예의는 바른 제자들이었습니다. 일제 시대에 창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온갓  고통을 우리 가족은 견디어야 했고 항일 사상을 철저하게 부친으로부터 받은 한 사람으로서 일본인들을 창찬하자면 배가 아픕니다. 철이 들었어야 할 나이에 지금도 그런 편견이 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아직도 편협한 사고를 버리지 못한 제가 한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보고 듣는 사정을 공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의무감은  아직도 저에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나 아시아로 여행을 떠날 때 가능하면 동경 경유 한국국적 항공편을 이용합니다. 동경을 거쳐 가면 요금도 약간 저렴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그런 약간의 요금 절약이 동경 경유 항공기를 이용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동경 경유 항공기는 언제나 빈 자리가 많습니다. 지난 달에 고국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 가지로 이번에도 카운터에서 상냥한 아가씨가 좌우로 빈자리가 있는 좌석을 배정해주었습니다. 사실 중간에 있는 다섯 자리를 저 혼자에게 배정해 주었습니다. 원하면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잘 수도 있는 긴 좌석인지라 일등칸보다 더 편안하고 편리한 좌석이었습니다. 인천행 직행 항공기를 타면 좁은 좌석에서 12-3시간 불편을 격어야 합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저도 오래 좁은 좌석에 앉아 있노라면 허리도 아프고 꼬리뼈도 아픕니다. 여행은 즐겁지만 좁은 좌석에서 13시간을 움직이지 못하는 고역은  연령에 상관 없이 보통 이상의 인내심이 강요됩니다. 그러나 동경 경유 항공편은 오랜 비행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로하지 않습니다. 동경에서 두 시간 쉬는 동안 비행장 안에서 일본의 신간 서적을 사는 재미도 저에게는 이 항공편을 이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경 경유 항공기를 이용할 때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확실히 공중 예의에 있어서 일본인 승객들은 나무랄 곳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행 직행 항공기는 승객들이 대부분 한인과 중국인들입니다. 그러나 동경 경유 항공기의 승객들은 대부분이 일본인들입니다. 우선 기내 화장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직행 항공기 내의 화장실은 출발 당시에는 말할 나위 없이 깨끗하고 다른 어떤 화장실에 뒤지지 않게 청결합니다. 그러나 비행시간이 길어어질 수록, 즉 화장실 사용자들이 많아 질 수록 화장실의 청결상태는 악화됩니다. 먼저 싱크대는 사방에 물이 튀겨져 있고  휴지쪽이 널려져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런데 일본 승객들이 많은 동경 경유 항공기에서는 기내 화장실이 비행초나 비행말이 또 같이 청결합니다. 손을 씻은 후에는 사용자마다 싱크대를 깨끗하게 닦아 놓고 나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극히 단순한 예이지만 일본인 승객들은 마지막 까지 자기가 사용한 화장실을 물 한 방울 없이 씻어 놓고 나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한인 승객들도 그런 공중에의에 있어서 일본인 승객과 같이 공중예의가 좋으신 분들이 절대 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적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동경 경유 항공기 내에서는 휴대수하물이 눈에 띠게 적습니다. 정이 많은 한인들은 떠나는  사람에게  뭐든지 하나라도 더 주워 보내려 하고 떠 나는 승객은 받은 것은 하나도 빼 놓지 않고 갖고 가려는 마음 때문인지 수하물들이 많습니다. 인천 직행 항공기내의 짐캄 선반에는 빈 공강이 드믈지만 동경 경유 항공기 내의 짐칸 선반은 공간이 많습니다.  승객마다 양손에 가뜩 수하물을 들고 타는 항공기보다  승객들이 짐을 가볍게 갖고 힝공기에 들어 오면 승객들이 기내를 출입하는 과정이 매우 순탄합니다.


여행을 하다보면 승무원에게 야단을 치거나 고함을 지르며 항의하는 장면을 가끔 봅니다. 그런 승객이 한인에 국한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고함을 지르면서 승무원을 질책하는 미국인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지르는 일본인 승객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공중예의가 문화적인 차이라고 단순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예의나 공중 예의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맏습니다. 일본인 승객들을 칭찬하는 저도 그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면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끝

